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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융복합 시대에 중요한 능력인 비판적 사고와 관련되어 국내 간호대학 교육에서 연구된 논문
(1996-2014) 75편을 분석한 문헌고찰 연구이다. 고찰 결과 2006년을 기점으로 비판적 사고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하
였으며, 연구 설계는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경로모형 구축까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판적 사
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력, 연령, 교우관계, 학업성적, 임상실습 기간,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학습방법 등이 확인되었으며, 비판적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인지된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문제해
결 능력, 임상수행능력, 감정조절, 의사소통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는 단기간에 획득, 향상되
기 어려우므로 지금까지 연구에서 확인된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원인 및 결과변수를 바탕으로 간호교육과정에서 장
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주제어 : 융복합, 비판적 사고, 간호대학생, 간호교육, 문헌고찰

Abstract  The critical thinking has become gradually important in nursing education for the era of 
convergence. The literature review was undertaken to identify the study trends of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education in Korea. 75studies from 1996 to 2014 were reviewed. The studies related to critical thinking were 
highly increased from 2006. The study design was identified descriptive studies to path model. The predictors 
to critical thinking were an academic system, ag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ademic achievement, the dura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nursing, self-esteem, self-efficacy, learning methods and so on. The 
consequence variables were clinical practice stress, cognitive stress, the ability of problem-solving, clinical 
competency, emotion control, communication competen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and 
curriculum based on evidence from the researches for increasing critic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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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융복합,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 중에서 양질의 정보와 지식을 선별하여 자

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합

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 

개발을 위해 1950년대 철학, 심리학, 교육학 분야에서 꾸

준히 관심을 가져온 주제가 비판적 사고이다. 

비판적 사고는 무엇을 믿고 어떤 행동할지를 결정하

는데 초점을 둔 반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1]이며 해석, 

분석, 평가, 추론 뿐 아니라 판단의 기초에 대해 개념적, 

방법론적, 비판론적, 맥락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목적적, 

자기 통제적 판단과정[2]으로, 기존의 전제를 성찰하고, 

추론과정을 검토하며, 의사결정을 위한 설명과 판단의 

과정이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을 주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원화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사이에 발생

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맥락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의견을 세우고 피력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지식 분

석 및 가공을 통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부분을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융복합형 인재양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이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효과 및 효용성에 의해 교육에

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비판적 사고능

력이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중요 능력 중 하나라는 인식

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대체적으로 합의된 부분이다. 

특히 비판적 사고는 전문 인력에게는 더욱 필요한 능력

으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서도 비판적 사고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미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

인 양성 시험제도에도 반영되어 있다[3].

간호학에서는 비판적 사고에 대한 관심은 건강관련 

문제들이 점점 더 복합적이고 전문적 관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중심의 간호 요

구, 근거중심 실무, 환자의 안전과 간호의 질 보장 등 간

호사에게 더 많은 능력과 더 높은 실무에 대한 요구 증가

[4]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보건의

료 환경의 변화는 간호교육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모

든 면을 탐색하고 자신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

는 철저한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간호사를 준비[5]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간호교육인증 평가에

서 프로그램 학습성과 중 하나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 포

함[6]되어 모든 간호대학의 간호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

로 성취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

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적으로는 2000년 이후,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연구대상은 주로 대학생이 많았으며, 특히 간호 대학생

이나 예비교사 등 특정 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주로 수행되어져 왔다[3]. 이는  전문직을 위한 교육

에서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나은 연구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식체를 확

장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미래 연구를 조망

해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로서, 간호교육 분야에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들이 현재 어떤 부분까지 수행

되어 왔는지를 확인해야 앞으로 필요한 연구방향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학 분야에서 간호학적 비판적 사고에 대한 문헌

고찰 연구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Shin과 Jung [5]이 

1970-2008년 국내외 논문을 고찰했으나 국외논문 고찰

은 주로 개념에 대해서만 언급하였고, 주로 국내 간호연

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국내 논문은 총 19편이

었으며 연구대상은 간호대학생이 13편, 간호사가 5편, 측

정도구 개발 1편이었다. 연구내용은 주로 각 연구에서 사

용한 측정도구와  비판적 사고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이었다.   

그러나 간호학에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들이 한

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대학 인증평가 시 평가기준에 

포함된 2006년 이후 활발히 수행된 점을 고려할 때 현 시

점에서 간호교육 분야에서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국내 연

구동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 연구에서 비판적사고가 처

음 소개된 1996년부터 2014년 까지 간호대학 교육에서 

이루어진 국내 비판적 사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의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확인하여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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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국내 연구동향을 확인하여  향후 비판적 사고에 

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연구본문의 연구 방법을 연구설계, 연

구대상 및 표본 추출, 연구도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둘째, 분석 대상 연구논문의 연구 내용을 비판적 사고

와 관련된 요인(비판적 사고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 비판적 사고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비판적 사고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국내의 간

호 연구동향을 분석한 문헌분석 연구(Literature review)

이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논문들의 특성을 범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2.2 연구대상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 중 2014년까지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

다.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교원학술정보

원(www.riss4u.net)에서 검색어로 “critical thinking”과 

“nursing"으로 학위논문과 국내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

다. 총 227개의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이 중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제외기준은 

우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 간호대학생을 포함

하되 타 전공 대학생과 분류하지 않고 하나로 분석한 논

문, 제목과 초록에서 본 연구주제와 무관한 (예: 일 대학 

간호학과 교육과정 개발연구) 논문들, 중복 기재된 논문

들이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은 75편으로 논문 원문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75편 중 학술지가 62편

(82.7%)으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13편(17.3%)이 석, 박

사 논문이었다. 학술지의 경우 한국간호과학회지 4편, 간

호행정학회지 7편, 기본간호학회지 8편, 정신간호학회지 

2편, 성인간호학회지 4편, 지역사회간호학회 2편, 한국간

호교육학회지 12편, 기타 간호 및 보건관련 학술지 23편

으로 나타났다. 

2.3 분석기준 및 방법

연구논문을 일관된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분석틀은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으로 구분되

며, 연구방법에는 연구설계, 연구대상, 표본수와 표본산

출 근거유무, 표본추출 방법, 연구도구(비판적 사고성향

과 비판적 사고기술)로 구성하였고, 연구내용에서는 비

판적 사고 관련 요인(비판적 사고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

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원인요인), 비판적 사고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결과

요인)으로 나누어 요약․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방법

3.1.1 연구설계

간호교육현장에서의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는 99년

까지 1편, 00～01년까지 1편, 02～03년까지 2편, 04～05년

까지 5편, 06～07년까지 11편, 08～09년까지 11편, 10～11

년까지 10편, 12년～13년까지 16편, 2014년에는 18편 수

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양적연구가 72편(96.0%)으로 대부

분을 차지했으며, 질적연구 1편(1.3%), 트라이앵귤레이

션 2편(2.7%)이었다. 양적연구 중 유사실험 설계가 25편

(33.3%), 조사연구 설계가 47편(62.7%)이었으며 조사연

구 설계 중에는 상관관계 연구 18편, 예측인자 연구 15편, 

비교 연구 9편, 모델검증 연구 2편, 도구개발 3편으로 나

타났다. 2006년부터는 연구편수가 늘어나면서 연구기법

도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3.1.2 연구대상과 표본추출

분석 연구논문의 대상은 모두 학생이었고, 4년제 간호

학생 대상이 41편(54.7%)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간호

학생 대상이 24편(32.0%), 둘 다를 포함하는 연구가 10편

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학년을 살펴보면, 3학년, 4학년, 2

학년, 1학년 순으로 3학년이 가장 많았다. 또한 RN-BSN

과정이 5편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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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methods  
                            Years

Characteristics and category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N(%)

      Number of research 1 1 2 5 11 11 10 16 18 75(100)

R

e

s

e

a

r

c

h  

d

e

s

i

g

n

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design

Quasi-

experimental 
1 1 2 4 2 7 8 25(33.3)

Survey

study

design

Comparative 1 1 2 2 1 1 1 9(12.0)

Correlational 1 1 5 3 3 1 4 18(24.0)

Predictive 2 4 7 2 15(20)

Model

testing
1 1 2(2.7)

Instrument

development 
1 1 1 3(4.0)

Qualitative research 1 1(1.3)

Triangulation research 1 1 2(2.7)

Participants

　

Academic

system

3-year 　 1 1 10 3 2 4 3 24(32.0)

4-year 　 1 2 1 6 8 11 12 41(54.7)

All 1 1 　 2 　 2 　 1 3 10(13.3)

Grade*

1st 　 4 5 6 5 5 3 28(19.4)

2nd 　 1 2 9 7 4 3 3 29(20.1)

3rd 1 1 1 3 7 6 7 11 14 51(35.4)

4th 1 1 1 3 1 5 5 6 8 31(21.5)

RN-BSN1) 　 1 　 2 　 1 1 　 5(3.5)

Sample

size

 <=29 　 1 1 1 2 2 7(9.3)

 30~99 　 2 1 1 2 1 4 4 15(20.0)

 100~299 　 2 6 3 4 5 7 27(36.0)

 >=300 1 1 　 2 3 5 4 5 5 26(34.7)

Evidence of sample 

size

 Yes 　 2 4 14 10 30(40.0)

 No 1 1 2 5 11 9 6 2 8 45(60.0)

Method of 

sampling
Convenience(randomization) 1 1 2 5(1) 11 11(1) 10 16(1) 18(1) 75(100)

Tool

 CTD** 　 1 4 11 10 10 16 16 68(91.9)

 CTS
***

1 　 2 3(4.1)

 All 　 1 1 1 　 　 　 　 3(4.1)

* All grades contained in Articles 1 piece included.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Critical thinking skill 

표본의 수는 100∼299명이 27편(36.0%), 300명 이상도 

26편(34.7%)으로 100명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70.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99명 이하인 경우는 유사실

험 설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본의 수에 대한 과학

적인 근거를 제시한 논문은 30편(40.0%)이었으나 2008년

부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모든 연구가 편의추출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유사실험 설계 연구 중 4편의 경우는 선택편중

을 줄이기 위해 무작위 배정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1) 간호사 학사편입과정으로 간호대학에서 별도의 반으로 운영

3.1.3 연구도구

간호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측정하는 도구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술로 구분된다. 외국에서 개발되어 널

리 사용되고 있는 비판적 사고 측정도구로는  Watson과 

Glaser (1964)가 개발한 비판적 사고기술 측정 도구인 

Watson-Glaser critical thinking appraisal(WGCTA)[7]

과 Facione et al (1994)이 개발한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Skill Test(CCTST)가 있고, 비판적 사고성향 

도구에는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CCTDI)가 있다[8].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우리

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비판

적 사고 성향을 측정한 도구로는 Park (1999)의 도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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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related to critical thinking 

Categories Factors

CTD CTS

Significant Non significant Significant Non significant

n n n n

General  

characteristics

Sex 6 8

Age 6 4 1 

Religion 5 3

Marital status 2

Academic performance 5 1 1

Academic system 5 1 2

Academic grade 8 6 1

Satisfaction &

Adaptation

Major 15 2

Clinical practice 8 2

Interpersonal relationship 6

Completed 

subjects

 

Logic 3 3

Philosophy 5 1 2 

Critical thinking 4 1

Decision making 1

Nursing ethics 1

Clinical practice 1 2

Instructional 

methods

PBL & S-PBL 5 5 1

Simulation 6 1 1

Standard patient 1

Feedback learning 1

Evidence-base practice 1

Writing 1

Team /Individual 1

와 간호학에서 개발된 Yoon (2004)[10], Kwon 등(2006)

의 도구[11]가 있으며, 비판적 사고력 측정을 위한 도구

로는 You와  Kim (2014)이 개발한 도구[12]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의 68편(91.9%)이 비판적 사

고성향을 측정하고 있었으며, 성향과 기술 모두를 측정

한 논문은 3편(4.1%), 비판적 사고기술만 측정한 논문은 

3편(4.1%) 이었다. 2014년 비판적 사고기술 도구가 개발

되어 향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기술을 다루는 논문

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을 다루고 

있는 논문 68편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기술을 모두 다른 

논문 3편을 포함한 총 71편중에 Yoon의 도구가 38편

(53.5%)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CCTDI를 번역 

사용한 도구 15편(21.7%), Park 8편, Kwon 7편, Yoon의 

도구를 저자가 수정·보완한 도구 2편, 한국교육개발원에

서 개발한 도구를 저자가 수정·보완한 도구 1편의 순으

로 사용되고 있었다. 비판적 사고기술의 경우 CCTST 4

편, WGCTA 1편, You & kim이 개발한 도구 1편이 사용

되었다.

3.2 연구내용

3.2.1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요인

75편의 분석 대상 연구 논문 중 72편(96.0%)이  양적 

논문이었으며, 질적 논문 1편, 트라이엥귤레이션 논문 2

편이었다. 양적논문에서는 ANVOA, t-test를 활용하여 

비판적 사고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분석하거나 상관

관계를 분석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고, 기존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변수를 가지고 회귀 분석하여 비

판적사고의 원인과 비판적 사고의 결과 변수를 구분한 

연구들, 임상수행능력이나 간호핵심 역량 경로에 비판적 

사고 성향의 영향정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있었다.  

ANOVA, t-test를 이용하여 비판적 사고에 차이를 나

타낸 변수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종교와 관련해서 일관된 결

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혼이 미혼보다 비판적 사고성

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년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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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적연구가 

아닌 종적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

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학

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비판적 사고 기술의 경우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제와 관련해서는 4년제와 RN-BSN 과정이 3년제에 

비해 비판적 사고성향과 기술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

간호학 전공, 대인관계, 임상실습 등에 대한 만족도와 

간호학 적응도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도와 적응

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수교과목과 관련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

다. 특히 논리학의 수강한 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유

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없다는 결과가 동일한 비율

로 나타났으나 철학을 수강한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성향

이나 기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판적 사고과목이나 의사결정과목 수강 시에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간호대학에서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교수전략인 시뮬레이션 교육이나 문제중

심 학습(PBL) 방법의 경우 일관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

다. 단일군 전후설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이나 문제중심 학

습방법 전후에 비판적 사고성향이 증가하였으나 비동등

성 대조군 전후설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또한 비판적 사고기술의 경우 두 가지 학습에서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ype of 

correlation
Major variables(number of research)

Positive 

Clinical competency(12), Problem solving ability(7), 

Communication skill(3),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1), Metacognition(1), Decision making 

style(rational, 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4), Academic 

achievement(1), Learning motive(2), Learning 

attitude(3), Satisfaction of learning(2),  Self-esteem(1),  

Self-efficacy(3), Self-readership(1), Ego-resilience(1), 

Confidence(1). Emotional regulation(1), Professional 

self-concept(3), Intelligence(1)

Negative
Stress of clinical practice(1), Perceived stress(1), 

Decision making style(passive,1)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major variable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분석 대상 연구논문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주요 변

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증가할수록 비판적 사고기술, 임상수

행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활용 능력, 메타인지, 의사소

통능력, 합리적 의사결정,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성취

도 등 인지적, 기술적 측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에 대한 만족도, 태도, 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등의 정의적인 측면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된 대부분의 연구논문에서는 비판적 사고에 차이

를 나타내는 변수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논의하였을 뿐, 원인과 결과로 구분하여 확인하지 않았

다. 비판적 사고성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독립변수)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최종학년

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연령(나이가 많을수록), 교우관

계(교우관계가 좋을수록), 학업성적(A 이상), 임상실습 

기간(길수록), 전공만족도(만족할 경우), 학습법(팀 기반 

학습),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

3.2.3 비판적 사고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판적 사고성향을 독립변수로 하여 그 결과변수를 

확인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

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인지된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문제해결 능력, 임상수행능력, 감정조절, 의사소통 능력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능력 경로모형 연구에 의하면 비판적 사고 성향이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줄 뿐 아니라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도와 더불

어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간호 핵심역량 구조모형 연구에서는 핵심역량에 

매개변수로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간호학계에

서 관심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비판적 사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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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5편을 요약· 분석하여 향후 비판적 사고 연구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

으며,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

는 주로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질

적 연구가 밑거름이 되어야 양적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바, 향후 질적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설계에 대한 

시도가 요구된다. 또한 비판적 사고능력 중에서 국내에

서 개발된 연구도구가 있는 비판적 사고성향만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 비판적 사고기술을 측정

하는 도구가 개발되었으므로 향후 간호대학생들의 비판

적 사고 기술 정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

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국내 논문에서는 주로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로 학생 측면에서만 다루었고, 그 결과  일반적 

특성, 만족도, 경험,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이 학생들의 비

판적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간

호교육에서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측

면 뿐 아니라 교육자, 교육체계, 학습환경 등 매우 다양하

다. 교육자의 역할(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모

델, 촉진, 지도, 우선순위 설정), 태도와 믿음(자신의 생

각, 권위에 대한 강한 믿음,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믿음과 

가치에 대한 태도, 변화 수용 및 학생도전에 대한 개방

성), 교육자의 간호교육 경향 및 비판적 사고에 대한 지

식부족 등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4,13], 암기식 학습, 교실수업, 교사와 학생간의 

권력관계가 비판적 사고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14]. 

뿐 만 아니라 인간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학습환경과 비

판적 사고와의 관계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미 외

국에서는 학습환경과 비판적사고 성향에 대한 다양한 연

구[15,16,17,18,19]가 수행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교수

측면과 학습환경 등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져야 할 것

이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전략으로 문제중심 학습방법(PBL)이나 시뮬레

이션을 적용한 학습방법 등 사례중심 중재가 주를 이루

었는데, 보다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다른 분야 및 국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전략인 

다양한  질문법(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여러 개의 질문/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다양한 질문 적용)이나 성

찰적 글쓰기 방법, 개념지도, 프리셉터십, 사례연구 등을 

적용한 연구들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물론 최근 들어 프리셉터십, 성찰적 글쓰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으나 아직 초보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반복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교육전략 중 문제중

심 학습방법이나 시뮬레이션 교육의 경우 연구결과가 일

관성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총 학습기간이

나 프로그램 구성 등 조건이 상이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

료된다. 비판적 사고 증진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나 소수

의 과목으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간호

교육 프로그램 전체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검토가 요구된다.

국내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비판적 

사고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기존연구들에서 제한점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연구의 경우 편의 표본 추출방식이나 횡적연구가 주

를 이루었기 때문이며 유사실험 연구의 경우 대조군 없

는 단일군 설계 방식과 대조군을 둔 연구에서도 주로 동

일대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확산효과 및 후

광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

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 연구자의 노력뿐 

아니라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 또한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융복합 시대에 중요한 능력인 비판적 사고

와 관련되어 국내 간호대학 교육에서 연구된 논문

(1996-2014) 75편을 분석한 문헌고찰 연구로 분석 대상 

연구논문을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점으로 비판적 사고 관련 연

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구 설계에서는 조사연구 설

계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유사실험 설계 순이었고 점차 

다양한 연구 설계가 시도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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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제별로는 4년제 41편, 3년제 24편 이었으며, 대상 학

년은 3학년을 포함한 경우가 51편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

자 수는 100명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53편(70.7%)으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표본 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논문

은 30편(40.0%)으로 많지 않았지만 08년 이후부터는 증

가추세이다. 표본추출방법은 모든 연구가 편의추출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유사실험 설계 연구 중 4편의 경우는 

선택편중을 줄이기 위해 무작위 배정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도구로는 68편(91.9%)이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하고 있었으며, 성향과 기술 모두를 측정한 논문이 3

편(4.1%), 비판적 사고기술만 측정한 논문이 3편(4.1%)

으로 주로 비판적 사고성향만을 다루고 있었다. 간호학

생의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요인 중 일반적 특성, 입학과

정 특성, 경험, 교육유무에 따른 비판적 사고의 차이는 일

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학력, 연령, 교우관계, 학업성적, 임상실습기간, 전

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학습방법 등이 확인

되었고, 간호학생의 비판적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실

습 스트레스, 인지된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임상실습 만

족도, 문제해결 능력, 임상수행능력, 감정조절, 의사소통 

능력, 전문직 자아개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판적 사고는 단기간에 획득, 향상되기 어려우

므로 일부 과목의 적용 전· 후의 차이가 아닌 전체 간호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후 그 결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대상자의 특성이나 학습방법 뿐 아니라 교

육자, 학습환경 등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

양한 요인에 대한 다각적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탐색된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향상되는 요인들을  바

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한 

경로를 확인하여 간호교육과정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

으로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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